
Ⅰ . 經 濟· 金 融 環 境 變化

1. 巨視經濟展望

가. 世界經濟

2001년의 世界經濟는 올해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나가 호조를 지속하

겠지만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고유가 및 인플레 압력에 따른

각국의 긴축정책 선회 등으로 금년보다 낮은 3.8 %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및 일본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연착륙의 영향으

로 선진권 경제는 다소 둔화되는 반면, 개도국 경제는 중국, 중남

미, 동남아 등의 경제회복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

- 세계교역량은 일본 및 EU의 경기회복, 아시아를 비롯한 開途國의

경기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둔화세로 2000년의 8 %내외

에서 2001년에는 6%대의 수준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임.

美國經濟는 FR B의 금리인상정책으로 내구소비재 및 주택수요가 둔

화되는 등 연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더라

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아

졌음.

日本經濟는 경기회복 국면에 있으나 개인소비 부진, 재정적자 확대

에 따른 공공사업 감소, 부실기업의 부도 증가 등 불안요인이 잔존

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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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에는 소비도 다소 회복되며 내수경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

이나 정부부채 부담으로 인한 공공수요 감소로 성장률은 2 % 수

준에 그칠 전망임.

EU경제는 역내 교역량 증가, 세계경기 호조, 유로화 절하 효과에 따

른 수출증가,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중요한 변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

부인데 이는 美·EU간 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유로화 가치 방어

의 필요성과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방어 필요성이 점차 증

가하고 있기 때문임.

東南亞 經濟의 향방은 인도네시아가 아직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동남아의 환율불안이 경제위기로 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

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금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開途國은 태평양 연안국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중동, 중남미 등의 원

자재 가격상승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中東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 및 재정적자 축소로 성장률

이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남미는 국제금리인상에 따

른 외채이자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

격상승으로 상승세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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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展望

(GDP기준, %)

구 분
2000 2001

IMF OECD WEFA IMF OECD WEFA
世 界 4.2 4.3 4.1 3.9 3.8 3.7
先 進 國1) 3.6 4.0 3.7 3.0 3.1 3.2

(美 國) 4.4 4.9 4.9 3.0 3.0 4.0
(日 本) 0.9 1.7 1.9 1.8 2.2 2.6
(E U) 3.2 3.4 2.9 3.2 3.1 2.8
아 시 아

新興工業國2 ) 6.6 - 6.7 6.1 - 5.6

舊 소연방·동구 2.6 - 3.8 3.0 - 4.8

주: 1) IMF 전망치에는 NIEs(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5개국
포함.

2) WEFA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필리핀 등 8개국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 4.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0. 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0. third quarter .

2001년 이후에도 미국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음. 반면

유럽과 일본 금리는 경기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추세를 보일 전

망임.

-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경제의 회복세로 미·일간 성장률

및 금리격차가 점차 축소되며 엔화는 내년 중 달러당 100엔 선까

지 절상될 가능성이 있음.

- 유로화 역시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및 금리 상승 추세로 인해 점

진적인 강세기조가 예상됨.

국제유가는 올 9월 들어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産油國들의 추가 증산으로 점차 상승압력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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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나,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왕성한 원유수요와 재고부족으로

인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國內經濟

1) 經濟成長

우리 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국제유가의 추가적 상승과 연말까지 지

속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의 심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

화되겠으며, 2000년 연간성장률은 8.6% 내외, 2001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된 6.0%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됨.

- 민간소비는 내년중 금융시장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소비

심리는 다소 회복되겠지만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실질구매력 저

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임.

- 상반기 51.7%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내수경기 둔화와

금리상승 및 물가상승폭 확대, 구조조정 및 합리화 투자 경향 등

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임.

- 건설투자는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겠지만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며

연간 주택 기본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정부 재정 악화로 공공

건설도 당분간 크게 늘기 힘들어 내년 중에도 장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 이상의 견실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아직 우리 경제는 기업 및 금융부실로 인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경기가 급락

하고 금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내년 2/ 4분기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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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Ⅰ- 2> 2000∼200 1年 國內 巨視經濟 展望

(단위: %)

구 분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실질 GDP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고정투자 증가율

설비

건설

수출(통관) 증가율

수입(통관) 증가율

수출입차(통관 : 억달러)

상품수지(억달러)

경상수지(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수익률(평균)

원/ 달러

엔/ 달러

8.5

7.8

12.9

32.5

-1.3

19.9

38.6

-

120.8

70.3

2.4

9.7

1,110

107.0

5.3

5.2

6.1

7.0

5.2

7.4

11.8

-

58.3

13.5

3.8

10.0

1,100

103.0

8.7

7.3

13.5

37.4

-2.3

22.1

37.2

111

160

96

2.3

-

-

-

6.2

4.6

9.3

15.3

3.7

11.2

16.6

34

96

16

3.0

-

-

-

8.8

7.5

-

35.9

0.2

21.7

37.2

113

-

112

2.0

-

1,108

-

6.8

5.6

-

9.1

7.2

13.8

18.7

48

-

49

3.0

-

1,080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4/ 4분기 및 2001년 경제전망』, 2000. 9
산업연구원, 『경제전망』, 2000. 9.
LG경제연구원, 『2001년 거시경제전망』, 2000. 8.

2) 對外去來

수출은 전반적인 세계경기 확장세 유지와 엔화 강세 지속으로 10%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경기상승세 둔화로

물량증가세는 점차 약화될 전망이나 세계경기 호황을 배경으로 당

분간 국제유가를 비롯한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경상수지는 경기확장에 따른 점진적인 초과수요압력과 원화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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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으로 흑자폭이 올해 70∼110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에는

14∼49억 달러 이하로 크게 축소될 전망임.

3) 失業率

실업률은 내년에도 경기상승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근

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되어 연간 실업률이 올해

4 %정도에서 내년에는 3 %대로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증가, 마찰적 실업 증가, 장기실업

자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자연실업률이

3%대로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실업률 하락은 앞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임금상승률은 올해 7%대, 내년 6%대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4) 物價

금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의료서비스 및 버스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국제유가 강세, 임금 상승 등에 의해 가

중된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상반기까지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예상

돼 비용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올해에 비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임.

노동생산성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과 최근 급격히 증가한 통화량도 물가상승압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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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와 경쟁격화로 기업들이 비용인상요인을 가

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돼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 경기상승기에 비해 다소 완만할 것으로 보임.

5) 金利 및 換率

금리(회사채수익률)는 올해 9.7%에서 2001년에는 상반기에 10%대로

상승하다가 점차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채권시가평가제의

점진적 확대 시행, 신용경색 완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

등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 경제성장률 및 투자증가세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한계기업의 퇴

출 가능성 등 금리 하락요인이 있으며 2001년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세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금리는 점진적

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임.

원/ 달러 환율은 내년 중에는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국제자금

유입세의 둔화 등이 예상되나 여전히 외화의 공급우위는 지속될 것

으로 보이며 일본경기의 회복세 가시화에 따른 엔화가치 상승이 예

상되는 등 원화가치의 상승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 내년 중 연평균 원/ 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선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일본경기 회복세에 따른 엔/ 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 내년의 원/ 100엔 환율은 금년의

1,045원 내외에서 1,060원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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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金融環境

가. 金融産業 改編

지난 2년여간 많은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거시경제도 빠른 회

복세를 보였지만 유가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산

업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음.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시장·투자자의 심리

적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함.

- 부실기업 등은 11월까지 회생가능성을 재점검하여 퇴출을 결정하

는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

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임.

- 보험사는 6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0개사를 점검하여

매각·M &A·계약이전(P&A) 등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

고 있음.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적 추진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

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및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는 등 부실

채권 정리 촉진 유도와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이 추

진될 전망임.

-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등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제고하고 신용

위험에 따른 여신금리 차별화 등 위험관리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노력이 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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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부분보장제와 시가평가제의 정착으로 건전성을 기준으로 시

장이 금융기관을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유인을 강화할 것임.

2001년 4월 1일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종합적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의 은행 편입 등 금융산업 지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金融産業 制度改善

2000년 10월 중 MMF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이며 하이일드 펀드

및 후순위채권의 만기도래 집중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

규비과세 상품이 도입되는 등 투신사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임.

- Mism atch 방지를 위한 편입채권 등의 만기 규제와 편입채권 등

의 신용등급 하락시 가격조정 또는 1개월 이내의 처분 의무화 등

이 도입됨.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2001년 4월부

터 시행 예정이며 은행의 신BIS 등 업종간 감독규제에 관한 통일성

을 기하며 증권사의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전망임.

-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위험을 보다 세분화함과 아울러 장외파생

상품 및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의 틀을 마련함으로

써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방식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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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뱅킹, 사이버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

래에 대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검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금

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도입될 전망임.

투신사(회사채)와 은행(국공채)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취약한 채권수

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임.

-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채권형 신상품 및 국채전용

펀드를 허용하여 채권수요를 촉진시키고 장기채권시장의 수요기

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 보험, 퇴직연금신탁 등의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올해 하반기 不動産投資信託(REITs) 제도가 도입되며 2001년 7월에

정식으로 리츠회사가 설립될 전망임.

- 소액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지며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의 확대로 부동산 매각이 쉬워져 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리츠 관련 상품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보임.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도입될 전망이며 이는 금융기관의

생존능력을 시장이 판단하게 하는 금융구조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

투자자문형 資産綜合管理計座(Wrap Accou nt)가 허용됨에 따라 증권

회사는 약정수수료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자산 관리능

력 제고를 통한 수입 증대쪽으로 영업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

지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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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금년 10월까지 증권, 투신, 보험사에 遵法監視人 制度

도입 완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장

의 신뢰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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